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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공감능력은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초등학

교 고학년 아동은 상상력을 통해 타인의 상황과 정서

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여 공감적 이해와 반응이 더

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Hoffman, 1987). 초등학교 고

학년 아동의 공감능력은 친사회성 발달의 기초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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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Stern과 Cassidy(2018)의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애착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 간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과 

그 어머니 300쌍이었다. 공감적 양육태도, 공감능력, 애착 및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자기보고식 오프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t 검증, Cohen의 d,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그 결과, 첫째, 아동의 타인정서조절능력과 공감능력에서

성차가 나타났으며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더 높았다. 둘째, 남아집단과 여아집단 모두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여아집단에서는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애착과 정

서조절능력이 각각 개별적으로도 매개하였고, 남아집단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애착만 개별적으로 매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공감능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성별을 고려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애착 이론적 모델, 공감능력, 공감적 양육태도, 애착, 정서조절능력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maternal empathetic parenting attitudes influ-

ence children’s empathy through the mediating roles of attachment to their mothers and

emotional regulation. The study was grounded in Stern and Cassidy’s (2018) attachment 

theoretical model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Participants included 300 pairs of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mothers from a metropolitan area 

in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paper-based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through t-tests, Cohen's d, Pearson's correlation analyses, and Model 6 of the 

PROCESS macro. The findings revealed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regu-

lation of others and empathy, with girls demonstrating higher levels than boys. Maternal

empathetic parenting attitudes were found to influence girls' and boys' empathy throug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erial mediation process involving attach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For girls, both the indirect effects of attach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were

significant, while for boys, only the indirect effect of attachment reached significance. 

These results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developing targeted interventions to foster 

empathy in childre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gender-related factors.

Keywords attachment theoretical model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mpathy, 

empathetic parenting attitude, attachment, emotion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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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며(Hoffman, 2001) 청소년기

와 성인기의 사회적 역량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

용한다(Allemand, Steiger, & Fend, 2015; Zhou et al., 

2002).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감능력을 증

진시키기 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공감능력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정의

되어져 왔다. 최근 연구들(정진화, 민가혜, 2023; Jami, 

Walker, & Mansouri, 2024)에서는 공감능력이 이들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포괄하여 공감능력을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이해하여 자신의 정서처럼 느끼고 타인의 정서와 행동

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공감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

난다(권지웅, 박종효, 2020; Pang, Li, Zhou, Gao, & 

Han, 2023). 여아가 남아보다 공감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나, 이러한 성차가 나

타난 경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공감능력에

서 나타나는 성차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능

력에 이르는 경로가 성별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

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성별에 따라 집단을 분리하여 각 집단의 공감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 발달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여 아동의 공감능력 향상

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자 한다.

아동의 공감능력은 개인이 경험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Zahn-Waxler, Sdhiro, 

Robinson, Emde, & Schmitz, 2001). 그 중에서도 부모

는 아동의 공감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

경적 요인 중 하나이다(현혜정, 2020; Barnett, King, 

Howard, & Dino, 1980; Howe, 2012). 아동은 가장 친

밀한 대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관찰하고 모델링하며 

사회정서적 역량을 발달시킨다(Thompson, 1987).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공감적 양육태도에 주

목하고자 한다. 공감적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의 정서

와 행동을 세심하게 이해하고 자녀의 정서를 함께 느

끼며 따뜻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의미

한다(Kalliopuska, 1984). 선행연구(Mazzone & Nader- 

Grosbois, 2017; Tully, Donohue, & Garcia, 2015)에 따

르면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버지의 공감적 양

육태도보다 아동의 공감능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를 이해하고 반

응할 때 아동은 자신의 정서가 공감받았음을 느끼고 타

인의 정서에 공감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배선미, 최

영희, 2014). 반면,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공감능력보다는 긍정적인 또래 관계 등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u, Emery, Ravindran, & 

McElwain,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영향력

에 주목하여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Stern과 Cassidy(2018)의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애착 

이론적 모델(attachment theoretical model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은 부모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 간 구조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유용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이 모델은 애착이론의 관

점에서 부모의 민감성을 기반으로 한 공감적 양육태도

가 애착을 통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

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애착은 내적 작동모델이나 부

모-자녀 간의 대화, 정서조절능력, 자기조절능력 등 다

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데, 이들 각 메커니즘의 중요도는 발달 단계마다 변

화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정서조절능력

이 애착과 공감능력을 연결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전전두엽 피질은 유

아기 때보다 성숙해져 정서를 더욱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며(Martin & Ochsner, 2016) 정서조절 전략을 효과

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수 요소인 작업 기억, 주의 집중

력 등의 인지능력이 향상되어 정서를 능숙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한 아동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에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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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정서에도 적절하게 반응하며 타인 지향적인 

공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Eisenberg & Fabes, 1990). 이

를 미루어보아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정서조절능력

은 애착과 공감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애착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라는 발달 시기를 고려하여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와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능력이 공감능력에 순차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가설적 경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경로를 체계

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애착 이론적 모델에 따르면 

어머니와 형성된 애착의 유형에 따라 아동의 공감능력

에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다. 애착이란 주 양육자와 아

동 사이에 형성되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Bowlby, 1969). 어머니가 아동의 관점에서 생

각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공감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아동은 어머니에게 안정애착을 형성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Ainsworth, 1969). 아동은 안정

애착을 기반으로 사회적 감정과 대인관계를 발달시킨

다(Shamay-Tsoory & Lamm, 2018). 특히, 선행연구(김

정은, 도현심, 김민정, 김재희, 2013; 이평화, 신유림, 

2018; McDonald & Messinger, 2012)에 따르면 어머니

와의 안정애착이 아동의 공감능력 발달을 촉진하는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공

감적 양육태도는 아동이 어머니와의 안정애착을 경험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안정애착은 아동의 

공감능력 발달을 촉진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Stern과 Cassidy(2018)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애

착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메커니즘 중 정서조절능력에 주목했다. 정서조절능력

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수정 

및 평가하여 정서의 강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Thompson, 1994). 공감하는 능력은 타인의 정서를 자

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이기에 공감이 발현되기 위해서

는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이

평화, 신유림, 2018). 정서를 잘 조절하는 아동은 타인

의 정서를 더 잘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공감 반응

을 보이며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과 원활한 관

계를 유지할 수 있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에서 형성한 안정감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의 토대가 된다(Bowlby, 1969).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

동은 어머니와 함께 정서를 조절하는 경험을 공유함으

로써 정서조절능력을 내면화한다. 선행연구(Panfile& 

Laible, 2012)에서는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

이 뛰어난 정서조절능력을 보였으며 이는 다시 아동의 

공감능력을 설명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미루

어보아 아동이 어머니에게 애착을 안정적으로 느낄수

록 정서조절능력이 우수하며, 정서조절능력은 공감능

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tern과 Cassidy(2018)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애

착과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과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애착을 

통해 공감능력에 미치는 경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조절능

력을 통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를 추가로 

검토하고자 한다. 어머니가 아동에게 공감적인 상호작

용을 제공하면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며 정서를 조절하여 당면한 문

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Manczak et al., 

2016). 반면, 어머니로부터 방치나 학대 등 부정적 양육 

경험을 가진 아동은 정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여 정서에 대한 과소 조절이나 과대 통제

로 인해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Paivio & 

Laurent, 2001). 선행연구(김명진, 이숙, 2015; 이진경, 

전귀연, 2021)에서도 어머니의 공감적 태도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나 정서조절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를 미루어보아 어머니의 공감적이

고 지지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경로를 추가하여 영향

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편,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애착, 정서조절능

력, 공감능력에서 성차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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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이경숙, 김영숙, 2017; López-Pérez & Pacella, 

2021)에 따르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경우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더 유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에서

도 여아가 남아보다 공감능력 수준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공감능력(정지숙, 이진숙, 2023)에서는 여아

들이 남아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

들을 통해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정서조절능력과 공감

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반면, 어

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송윤주, 2023)와 아동의 애착

(이현주, 2023; Euler, 2020)에서는 별다른 성차가 나타

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애착, 정서조절능

력, 공감능력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애착 이

론적 모델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

동의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경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요인의 성차를 알아보고 이들 간에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런 후, 아동의 성별에 따

라 집단을 분리하여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

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

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성별

에 따른 공감능력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

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아동의 애

착,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에 성차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는 애착과 정

서조절능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남녀 아동

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300쌍이었다. 수도권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전

화로 연구 참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이들을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대상 중 남아는 141명(47.0%), 여아는 

159명(53.0%)이었으며 5학년이 156명(52.0%), 6학년

이 144명(48.0%)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3세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4년제 대학 졸

업이 122명(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2 ~ 3년제 대학 

졸업 88명(29.3%), 고등학교 졸업 56명(18.7%), 대학원 

이상 27명(9.0%), 기타 7명(2.3%)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를 측정하

기 위해 이수화(2019)가 개발한 가족공감 척도 중 부모

용(부모-자녀)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응

답하도록 되어있다. 총 16문항으로 다음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 요인(5문항)은 어머니가 

자녀의 내면을 이해하여 정서를 지각하고 자녀의 사고

방식에 맞추어 자신의 관점을 조율하는 것을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

는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등이 있다. 정서 요인(5문

항)은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와 느낌을 대리 경험하여 

그 정서와 동일한 정서를 갖게 되는 상태를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아이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진

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등이 있다. 표현 

요인(6문항)은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녀

와 동일한 정서를 느끼고 있음을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을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아이가 슬퍼할 

때, 그 슬픔을 이해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편이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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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정서

를 잘 이해하고 공감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양육태

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수화의 연구

(2019)에서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했으며 부

모용(부모-자녀) 척도의 Cronbach’s α는 .92로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인지 .81, 정서 .68, 

표현 .81, 전체 .88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애착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을 측정하

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 검사(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유성경, 박승리와 황매향(2010)이 한국 초등

학생용으로 번안 및 수정한 어머니 애착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총 25

문항으로 다음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 요인(10문항)은 아동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상호

적 이해와 존중을 느끼는 정도를 평가한다. 예시 문항

으로는 ‘우리 엄마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등이 

있다. 의사소통 요인(9문항)은 아동이 어머니와의 대화

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고 느끼는 정도를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가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 엄마의 의

견을 듣고 싶다.’ 등이 있다. 소외 요인(6문항)은 아동

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정적 정서적 경험과 

어머니의 관심 및 지지 부족에 대한 인식을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

씬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식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애

착의 총점 산출 시 소외 요인을 역채점하여 합산하였

다.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신뢰

가 높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소외감을 덜 느끼고 있음

을 의미한다. 유성경과 동료들의 연구(2010)에서 내용

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전체 Cronbach’s 

α는 .93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신뢰 .85, 의사소통 .79, 소외 .75, 전체 .91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

해 문용린(1996)이 제작한 정서지능 검사 중 정서조절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아동이 응답하도록 되어있

다. 총 15문항으로 다음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자기정서조절 요인(8문항)은 아동이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하려 하면서 좋지 않은 

기분을 감소시키려는 능력을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 

‘나는 우울할 때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

한다.’ 등이 있다. 타인정서조절 요인(7문항)은 아동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나는 늘 웃으려

고 노력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항상 그렇다(3점)’의 Likert식 3점 척도로 응답하

게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이 상황에 적절하

게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곽윤정의 연구(1997)에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

으며 정서조절 척도의 Cronbach’s α는 .84로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자기정서조절 .71, 타

인정서조절 .68, 전체 .78로 나타났다. 

4) 아동의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Auyeung과 동료들(2009)이 제작한 아동용 공감지수 검

사(Children’s versions of the Empathy Quotient; EQ-C)

를 차화정, 김혜리, 이수미, 엄진섭과 이승복(2011)이 

한국 초등학생용으로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아동이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총 22문항

으로 다음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

공감 요인(5문항)은 아동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식하

고 수용하는 마음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

는 ‘나는 누군가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하면 쉽게 알아

챌 수 있다.’ 등이 있다. 정서공감 요인(8문항)은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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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정서 반응과 관련된 

능력을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이 

울거나 고통받는 것을 보면 슬퍼진다.’ 등이 있다. 사회

기술 요인(9문항)은 아동이 학교생활이나 또래 관계에

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행동 경향을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 의견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

게 할 수 있다 해도 눈치채지 못하고 얘기하곤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의 총점 산출 시 사

회기술 요인을 역채점하여 합산하였다. 총점이 높을수

록 아동이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공감적인 반응을 

자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화정과 동료들의 연

구(2011)에서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

며 Cronbach’s α는 인지공감 .67, 정서공감 .76, 사회기

술 .77, 전체 .82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인지공감 .64, 정서공감 .77, 사회기술 .75, 전체 

.7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K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UIRB-2024-0227-01)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조사 전 설문지의 타당

성과 절차상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소

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과 아동의 어

머니를 대상으로 2024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모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해당 초등학교에 전화하여 연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

다.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15개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집공고가 진행되

었다. 연구자가 연구에 협조해 줄 담임교사에게 연구내

용과 절차에 대하여 전화를 통해 구두로 설명한 뒤 연

구참여 설명서와 모집공고문, 동의서 등이 포함된 패키

지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이후 담임교사를 통해 패키지

를 어머니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어머니에게 

연구참여에 대해 문의했다. 아동과 어머니가 연구참여

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아동과 어머니의 연구참

여 동의서 및 승낙서에 각각 서명한 후 이를 아동 편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아동용 설문지와 어머니용 설문

지 응답은 각각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 아동과 

어머니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전달했다. 예비

조사에서 아동용 설문지와 어머니용 설문지 75쌍이 회

수되었으며, 설문지의 쌍을 맞출 수 없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6쌍을 제외하고 69쌍의 질문지를 분석

에 사용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 응답 방식의 어려움과 

절차상의 문제 여부, 소요 시간 등을 검토했으며 별다

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조사는 2024년 8월에

서 9월 사이에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연구절차는 예비조사와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

되었다. 본조사에서 아동용 설문지와 어머니용 설문지 

251쌍이 회수되었으며, 설문지의 쌍을 맞출 수 없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0쌍을 제외하고 231쌍의 

질문지를 분석에 사용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 모두 동

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으

므로, 최종 분석에서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회수된 

아동용 설문지와 어머니용 설문지를 모두 포함하여 활

용하였다. 총 326쌍 중 설문지의 쌍을 맞출 수 없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6쌍을 제외하고 총 300쌍

(92.0%)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7.0과 PROCESS 

macro version 4.2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구체적인 자

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했다. 둘째, 어머니의 공감적 양

육태도,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후 성차의 실

질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Cohen’s d 값을 산출했

다. 셋째, 연구 변인 간의 관련성은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했다. 넷째,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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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

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Hayes, 2017)을 사용했다. 아동의 애

착과 정서조절능력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알아보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했다. 

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아동의 애착, 정서

조절능력, 공감능력의 성차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

능력, 공감능력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정서조절능력의 전체 평균은 2.41(SD = 0.32)로 나타

났으며 하위요인의 경우 타인정서조절(M = 2.44, SD = 

0.36)이 자기정서조절(M = 2.38, SD = 0.38) 보다 평균

이 높았다. 이는 아동이 주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경향이 

자기정서조절 경향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 공감능력

의 전체 평균은 3.24(SD = 0.35)이며 하위요인은 사회

기술(M = 3.45, SD = 0.44), 정서공감(M = 3.11, SD = 

0.55), 인지공감(M = 3.08, SD = 0.56)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즉 아동은 주로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 행동 

경향이 낮음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평균을 비교한 결과, 정

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 중 타인정서조절에서 여아 집

단(M = 2.50, SD = 0.36)이 남아 집단(M = 2.38, SD = 

0.36)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t = -2.98, p < .01, 

Cohen’s d = .33). 성별의 효과 크기는 중간 크기로 나

타났다. 이는 여아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과의 관계

를 유지하거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자신의 정서

를 조절하는 능력이 남아들보다 우수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능력은 여아집단(M = 3.32, SD = 

0.35)이 남아집단(M = 3.15, SD = 0.34)보다 평균이 유의

하게 높았다(t = -4.25, p < .001, Cohen’s d = .49). 성별

의 효과 크기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의 하

위요인별 성차는 정서공감(t = -3.78, p < .001, Cohen’s 

d = .44)과 사회기술(t = -4.28, p < .001, Cohen’s d = 

.49)에서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두 요인 모두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를 보였다. 즉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타인에게 공감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타인

의 정서를 자신의 정서처럼 느끼는 정서공감과 이를 공

감적인 행동반응으로 표현하는 사회기술에서 남아보

다 더 우수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어머

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애착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변인
전체 (n = 300) 남아 (n = 141) 여아 (n = 159)

t Cohen’s d
M (SD) M (SD) M (SD)

공감적 양육태도 4.26 (0.41) 4.23 (0.40) 4.28 (0.43) -1.14 .12

애착 3.28 (0.42) 3.28 (0.42) 3.28 (0.42)  0.10 .01

정서조절능력

자기정서조절 2.38 (0.38) 2.40 (0.36) 2.36 (0.40)  0.81 .11

타인정서조절 2.44 (0.36) 2.38 (0.36) 2.50 (0.36) -2.98** .33

전체 2.41 (0.32) 2.39 (0.31) 2.43 (0.33) -0.03 .12

공감능력

인지공감 3.08 (0.56) 3.09 (0.54) 3.07 (0.58)  0.27 .04

정서공감 3.11 (0.55) 2.98 (0.55) 3.22 (0.54) -3.78*** .44

사회기술 3.45 (0.44) 3.34 (0.42) 3.55 (0.43) -4.28*** .49

전체 3.24 (0.35) 3.15 (0.34) 3.32 (0.35) -4.25*** .49

주. 소외 요인은 역코딩하여 산출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소외를 덜 느낀다는 것을 의미함. 사회기술 요인은 부정적 행동 경

향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역코딩하여 산출한 점수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행동 경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p < .01. ***p < .001.

표 1.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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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남녀 아동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

효과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연구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으로 표본을 나누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고). 어

머니가 공감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일수록 어머니에 대

한 남녀 아동의 애착이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 r = .19, p < .05, 여아: r = .33, p < .001). 남녀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 간의 관계는 유사

한 양상을 보였으며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24 ~ .67). 반면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

의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 간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

소 다르게 나타났다. 여아 집단의 경우, 공감적 양육태

도는 정서조절능력(r = .26, p < .001) 및 공감능력(r = 

.23, p < .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남아 집

단의 경우, 공감적 양육태도는 정서조절능력이나 공감

능력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 간 관

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을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사용했다. 먼저, 

남아집단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

동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

의 공감적 양육태도, 남아의 애착, 정서조절능력으로 

공감능력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며(F = 29.60, p < .001), 그 설명력은 38%로 나타

났다. 이 모형에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남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Β = 

.03, p = .571), 애착(Β = .17, p < .01)과 정서조절능력

(Β = .57, p < .001)은 공감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그림 1 참고). 

공감적 양육태도가 남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

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되었듯이, 공감적 양육태도가 남

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3[-0.081, 0.146]

으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개별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공감적 양육

태도와 남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애착이 매개하는 

1 2 3 4

1. 공감적 양육태도 - .19* .08 .12

2. 애착 .33*** - .32*** .38***

3. 정서조절능력 .26*** .24** - .59***

4. 공감능력 .23*** .36*** .67*** -

주. 남아 표본(n = 141)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위쪽, 여아 표본(n = 159)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아래쪽에 제시하였음.
*p < .05. **p < .01. ***p < .001.

표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 간의 관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S.E. t
95% CI Adj

R2 F
LL UL

애착 공감적 양육태도 .20 .09 2.32*  0.030 0.378 .03  5.38***

정서조절능력
공감적 양육태도 .02 .06 0.29 -0.108 0.146

.09  7.69***

애착 .23 .06 3.78***  0.110 0.350 

공감능력

공감적 양육태도 .03 .06 0.57 -0.081 0.146 

.38 29.60***애착 .17 .06 2.89**  0.052 0.278 

정서조절능력 .57 .08 7.47***  0.418 0.719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p < .05. **p < .01. ***p < .001.

표 3.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남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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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는 .03[0.002, 0.073],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간접효과는 .03[0.002, 0.061]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반면, 정서조절능력을 매개하

는 간접효과는 .01[-0.064, 0.0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는 

남아가 인식하는 어머니와의 안정애착 관계를 통해 공

감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애착과 정서조절능

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남아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여아집단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공감적 양

육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

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여아의 애착, 정서조

절능력으로 공감능력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으며(F = 48.97, p < .001), 그 설명력

은 48%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어머니의 공감적 양

육태도가 여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

지 않았으나(Β = .0003, p = .995), 애착(Β = .18, p < 

.001)과 정서조절능력(Β = .65, p < .001)은 공감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그림 2 참고). 

Effect S.E. t
95% CI

LL UL

총효과 .10 .07 1.46 -0.037 0.244 

직접효과 .03 .06 0.57 -0.081 0.146

간접효과

전체 .07 .04 -0.013 0.147

X → M1 → Y .03 .02  0.002 0.073

X → M2 → Y .01 .04 -0.064 0.084

X → M1 → M2 → Y .03 .02  0.002 0.061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X: 공감적 양육태도, M1: 애착, M2: 정서조절능력, Y: 공감능력

표 4.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남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검증
(N = 141)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S.E. t
95% CI Adj

R2 F
LL UL

애착 공감적 양육태도 .32 .07  4.32***  0.173 0.464 .10 18.65***

정서조절능력
공감적 양육태도 .16 .06  2.51*  0.033 0.279

.08  8.00***

애착 .14 .06  2.13*  0.010 0.261

공감능력

공감적 양육태도 .0003 .05  0.01 -0.099 0.100

.48 48.97***애착 .18 .05  3.42***  0.074 0.277

정서조절능력 .65 .06 10.20***  0.523 0.774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p < .05. ***p < .001.

표 5.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여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159)

*p < .05. **p < .01. ***p < .001.

그림 1.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남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

*p < .05. ***p < .001.

그림 2.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여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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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적 양육태도가 여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

했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공감적 양육태도가 여아

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003[-0.099, 0.100]

으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개별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공감적 양육태도와 

여아의 공감능력의 관계를 애착이 매개하는 간접효과

는 .06[0.019, 0.106], 정서조절능력이 매개하는 간접효

과는 .10[0.020, 0.182],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이 순차적

으로 매개하는 간접효과는 .03[0.001, 0.062]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

태도가 여아가 인식하는 어머니와의 안정애착 관계 또

는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여아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경

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Stern과 Cassidy(2018)의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애착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 모형을 구축하였다. 즉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와 남녀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능력이 공감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아동의 애착, 정서

조절능력, 공감능력에서 성차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별

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가 아동의 

입장에서 정서를 이해하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있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가 아동의 성별

에 상관없이 공감적 양육태도를 제공한다는 선행연구

들(송윤주, 2023; 최영희, 200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공감하는 것은 타인의 정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해

하고 느끼는 개인 내적인 감정으로 자녀의 성별과 같

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어머니 자신의 성장 환경이나 

성격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안미현, 2016). 

따라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별에 따

라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애착에서도 별다른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

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서아라, 2015; 이현주, 2023; 

임윤희, 2018; 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2009; Del Giudice, 2019)과 같은 결과이다. Bowlby 

(1969)는 애착의 형성에서 부모의 마음 상태나 양육 행

동과 같은 부모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

다. 따라서 아동이 어머니에게 느끼는 애착에서의 차이

는 성별에 기인하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 환

경,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의 질과 같은 다른 요인

Effect S.E. t
95% CI

LL UL

총효과  .19 .06 2.94**  0.061 0.310

직접효과  .0003 .05 0.01 -0.099 0.100

간접효과

전체  .19 .04  0.103 0.264

X → M1 → Y  .06 .02  0.019 0.106

X → M2 → Y  .10 .04  0.020 0.182

X → M1 → M2 → Y  .03 .02  0.001 0.062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X: 공감적 양육태도, M1: 애착, M2: 정서조절능력, Y: 공감능력
**p < .01.

표 6.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여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검증
(N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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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서조절능력의 경우, 타인정서조절 요인에서 성차

가 나타났으며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더 우수하였다. 즉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더 효과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남아

보다 우수하다고 보고한 연구들(이경숙, 김영숙, 2017; 

임연진, 이은경, 2010; López-Pérez & Pacella, 2021; 

Sanchis-Sanchis, Grau, Moliner, & Morales-Murillo, 

2020)과 일치한다. 여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정서

적으로 민감하며 타인의 정서를 섬세하게 인식하고 자

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

려는 경향이 있다(한준아, 김지현, 2012). 이를 미루어

보아 여아는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보다 전략적으로 관리하

고 조절하는 능력이 남아보다 뛰어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공감능력은 평균적으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타인의 정서를 자신의 정서처럼 느끼며 공

감적인 행동을 더 자주 보였다. 이는 여아의 공감능력

이 남아의 공감능력보다 우수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유연경, 유미숙, 2012; 전은정, 2009; 정지숙, 이진숙, 

2023; 홍유민, 최진아, 2018; Pang et al., 2023)들과 같

은 결과이다. Lam, Solmeyer과 McHale(2012)는 공감

능력의 성차가 유아기 때부터 관찰되며 연령이 증가할

수록 그 차이가 점점 커져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달한다

고 설명했다. 여아는 생물학적으로 타인과 우호적인 관

계를 맺는 데 수용적이어서 타인의 정서에 대해 남아

보다 더 높은 공유능력을 갖는다는 주장(Eisenberg & 

Fabes, 1991)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둘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표본을 분리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 간의 관

계에서 아동의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

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아와 여아 모

두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감능력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

태도가 아동의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을 순차적으로 매

개하여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Stern과 Cassidy(2018)의 공감의 개

인차에 대한 애착 이론적 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의 공감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연쇄적인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지한다. 즉 아동의 공감능

력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애착, 정서조

절능력이라는 심리적 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

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은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적 반응에 민감하고 

수용적으로 반응할 때, 아동이 어머니와의 애착을 더욱 

안정적으로 느끼고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서선옥, 심미경, 2016)

와 일치한다. 아동의 애착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은 어머니에게 

애착을 안정적으로 느끼는 아동은 정서조절능력이 뛰

어나며 이는 공감성을 이끌어낸다는 선행연구(Panfile 

& Laible,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미루어보

아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공감하

는 경우, 아동은 어머니에게 애착을 더욱 안정적으로 

느끼며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타인의 정

서에 공감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공감능력에 미치는 개별 간접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

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공감적

인 양육태도가 남아로 하여금 어머니에게 안정애착을 

느끼게 하여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서조절능력을 경유한 경로에서는 공감능력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여아의 경우, 어머니가 여아의 정서

를 세심하게 이해하고 공감할수록 여아는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느끼며 이는 여아의 공감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의 공감적 양

육태도는 여아가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타

인의 정서에 공감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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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적 영향력을 받아들이

고 이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 표현

을 더 많이 수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서조절

능력을 발달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Berona et al., 2023). 

반면, 남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정서 표

현이 제한받는다고 느끼며 어머니보다는 같은 성별의 

아버지나 또래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구하고 이를 통

해 정서조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Miller-Slough & 

Dunsmore, 2019). 이로 인해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

도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

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공감능력을 증

진시키기 위해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양육 전략과 개

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공감

능력을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구체적

으로, 여아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어머니는 여아의 

정서를 세심하게 이해하고 정서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

응하며, 긍정적인 정서 표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에 따라 여아를 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정서 반영적 대화나 감정 코칭 기술, 공감적 양육태

도를 실천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남아를 대상으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을 계획할 때는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와 더불어 또래

나 아버지 등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감능력 발달에 이르는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양육 및 교육적 개입에 있어 보

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치는 과정에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초등학

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졌다. 

지역별 특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모든 아동에게 일반화하는 것

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 거

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보다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어머니의 평소 생각과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설문에 어머니가 직접 응답

했다. 따라서 설문 문항에 바람직한 답변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어머니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

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찰이나 심층 면

접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

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

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

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

력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애착 이론적 모델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검증한 

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아동의 공감능력의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모델에서 제시한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아동의 공

감능력 발달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Stern과 

Cassidy(2018)의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바탕으로 성별을 분리하여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가 아동의 공감능력에 이르는 경로를 애착과 정서조절

능력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영향력을 밝혀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아동의 공감능력

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방

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히고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마

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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